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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국가대표 유망주 4명 후원 협약
SKT, 대한민국 아마추어 스포츠 미래 밝힌다
- 황선우(수영), 박혜정(역도), 손지인(리듬체조), 조현주(스케이트보드) 등 4개 종목    국가대표 유망주와 공식 후원 계약 체결
- 향후 3년간 지원 통해 선수 성장 돕고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 높이는데 기여할 것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후원식 사진은 낮 12시 전후로 추가 배포드릴 예정입니다.



[2022. 08. 01]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이 대한민국 아마추어 스포츠 미래를 책임질 유망주에 대한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스포츠 저변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T가 후원하는 선수는 지난 도쿄올림픽을 통해 한국 수영의 간판 스타로 떠오른 황선우 선수(19세)를 비롯해 포스트 장미란으로 불리우며 한국 역도의 미래를 책임질 박혜정 선수(19세), 리듬체조 최연소 국가대표 손지인 선수(15세), MZ세대 중심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케이트보드의 조현주 선수(15세) 등 네 명이다.

그 간 SKT는 2007년 수영 종목의 박태환 선수를 시작으로 아마추어 스포츠 유망주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한국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SKT는 새롭게 후원 계약을 맺은 선수들에게 향후 3년간 ▲훈련 지원금 및 국제대회 성적 인센티브 지급 ▲멘탈 케어/컨디션 관리 등 최고 수준의 지원을 제공해, 내년 열리는 항저우아시안게임 및 2024년 파리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후원식은 1일 오전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T타워에서 네 명의 선수를 비롯해 김희섭 SKT 커뮤니케이션 담당 등 회사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국가대표 유망주 선수들은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 SKT 측에 감사드린다”며,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 대회에서 좋은 경기력과 기록으로 응원해주시는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이번 후원 계약을 기점으로 향후 다양한 종목과 선수에 대한 후원을 확대해 스포츠 산업 발전에 지속 기여할 계획이다. 

SKT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스포츠 육성 TF’를 발족해 다양한 스포츠의 균형 발전과 국내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 펜싱협회 후원과 더불어 브레이킹(비보잉) 스포츠와 e스포츠 협회 등을 새롭게 후원하는 등 MZ세대와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발굴 및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김희섭 SKT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SKT가 후원하는 4명의 선수는 장차 대한민국을 대표할 미래의 스포츠 스타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SKT는 선수들이 여러 국제 대회에서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을 높이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설명
SKT는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를 책임질 주요 종목 유망주 4명과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SKT와 후원 계약을 체결한 4개 종목 국가대표 유망주.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황선우(수영), 박혜정(역도), 손지인(리듬체조), 조현주(스케이트보드) 선수


▶ 관련문의 : SKT PR실 김동영 매니저 (02-610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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